
타이구라보 - 중국과의 경쟁 피하려 차별화 설비에 투자 

타이구라보는 중국 기업과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, 신상품을 개발하

는 데 소요되는 설비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. 구라보의 중기 계획 “NS-06”

과 맞추어 타이에서도 대규모 설비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, 차별화를 하기 

위하여는 자가 설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, 고객의 요망

에 응하는 능력도 높이고 품질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

로 투자하고 있다. 

타이구라보는 구라보 면합섬 사업의 해외 생산 기지 중에서도 핵심적인 

공장인데, 30여년간의 조업으로 노후 설비를 교체하면서 전략 상품의 생산 

설비도 아울러 도입하게 되었다. 2004~2008년의 5년간  5억 5,500만 바트

(baht ; 타이의 화폐, 1바트=약2.7엔)를 투자할 예정이며, 이 중에서 2004년, 

2005년의 2년간에 2억 3천만 바트가 투자된다. 이에 따라 컴퓨터 슬럽 장치

가 달린 컴팩트 얀 설비(링 정방기 7대)를 도입한다. 이미 타이 공장에서는 

공사를 추진 중이며, 2005년 3월부터 생산 기계 설치가 시작되었다. 또한 동

시에 고속 조방기 3대도 설치한다. 

2005년 12월에는 방적 설비가 89대로서 4만 624추가 되어 생산량은 현재

와 같지만 상품 구성은 보다 고도화된다. 이 공사가 끝나면 2008년까지의 후

반기 투자를 다시 결정하게 되며, 2008년에는 72대로서 3만 7,584추의 설비가 

추가될 것이다. 

현재 수피마(Supima) 면으로 뽑은 컴팩트 얀을 원사로 하여 짠 직물의 문

의가 많으며, 2004년 1년간에 160만yd를 출하하였다. 이에 소요된 원사는 전



량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다. 이 투자 계획으로 외부에서 조달한 원사는 자사

에서 생산한 실만을 사용하는 동시에, 품질 향상, 고객으로부터의 자상한 요

망도 신속하게 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. ♣ 


